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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육의 구성주의적 특징을 한국과학사 사료를 통해 이해하

고, 이를 토대로 교사들의 구성주의 이해를 위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. 

  구성주의에서 선개념은 매우 중요하다. 그런데 학습자의 선개념을 파악하고, 새로

운 학습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선개념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. 여

기서 본 연구자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 또한 문화적인 면

에서의 학습과정이라고 파악하고, 한국과학사 특히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서양과학

을 수용하는 역사적․문화적 학습과정에 관심을 가졌다.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구성

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역사적․문화적 학습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. 

  유학자들은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선개념으로 가지고 새로운 학습과제인 서

양과학을 접하게 된다. 이 과정에서 유학자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전한 과학을 어떤 

것은 그대로 수용하지만, 대부분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계 속에서 변형시

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

 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과학교사를 위한 구성주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

업 자료를 개발했다. 첫 번째로는 선개념의 다양성에 의해 비슷한 학습과제를 다양

하게 수용하는 과정을, 두 번째로는 과학의 다양한 차원을 홍대용의 예를 통해 이

해하는 자료를, 세 번째로는 과학의 본성 중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

다. 

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료와 수업 자료는 교사들의 구성주의 이해에 도움을 줄 

것이며, 이것은 나아가 학생들의 구성주의적 학습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

이다. 


